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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명 : European Contemporary Design & Craft 展
* 전시기간: 2008.4.21(월)~ 5.11(일) (화-일 10시-6시, 월요일 휴관)

* 전시 브랜드 및 작가 

-Thorsten Van Elten : 알렉산더 테일러, 바나비 바포드, 에드 카펜터, 프레드릭손스탈라드

-Industreal: 알레산드로 만디니, 에토스 소트사스, 미셀 드 루치
-도나윌슨

* 주    최: 에이치픽스 (helenapicks/ www.hpix.co.kr) T.02.718.1226/ 010.9264.5064 (박인혜 실장)
* 전시장소: 공근혜갤러리 T.02.738.7776  
---------------------------------------------------------------------------------

컨템포러리 디자인, 아트, 크래프트 컬렉션을 엄선하여 선보이는 에이치픽스가 공근혜갤러리에서 4월21일부터 5월11일까지 제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2008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래프트 컬렉션과 유럽의 트랜드를 이끄는 디자인 브랜드의 유니크한 작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유럽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촉망 받는 톨슨 반 앨튼의 디자이너 알렉산더 테일러(Alexander Taylor), 바나비 바포드(Barnaby Barford), 에드 카펜터(Ed Carpenter), 프레드릭손스탈라드(Fredicksonstarllard)의 퍼니쳐와 라이팅, 홈 악세서리를 비롯하여, 2007 WallpaperWallpaper가 선정한 베스트 세라믹 브랜드 인더스트리얼(Industreal)이 소개하는 알레산드로 만디니(Alessnadro Mendini), 에토스 소트사(Ettore Sottsass)의 세라믹 작품, 순수한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간직한 영국의 니트 디자이너 도나 윌슨 (Donna Wilson)의 핸드 메이드 인형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전시 브랜드 및 작가 소개>
1. 브랜드 “Thorsten van Elten” 의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 오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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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슨 반 앨튼 (Thorsten van Elten)은 영국 런던을 베이스로 역량 있는 디자이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톨슨 반 앨튼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기획, 제작, 판매하며 주로 가구와 조명, 홈 액세서리 컬렉션을 갖고 있는 디자인 브랜드이다. 2002년 9월, London에서의 첫 번째 컬렉션에서 디자이너 알렉산더 테일러 (Alexander Taylor), 에드 카펜터(Ed Carpenter), 모슬리 밋츠 윌콕스 (Mosley meets wilcox), 샘 존슨(Sam Johnson) 등의 작품을 선보였고, 2003년 4월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여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업계에서 영향력을 인정 받았다. 피터 팩칸 (Peter Mac Cann), 리차드 쉐드(Richard Shed), 바나비 바포드 & 안드레 클라우서 (Barnaby Barford & Andre Klauser), 가빈 코울트립(Gavin Coultrip)등 새로운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컬렉션 영역을 확장하였다. 2006년 London에서는 그간의 신진 디자이너의 발굴 및 디자인 상품 개발의 공헌을 인정받아 아이콘 잡지의 논설 팀에 의해 선정되는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컬렉션은 오브제 하나 하나에 디자이너의 개성과 독창성을 살려 기존의 유명브랜드와는 차별화된 편집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다지며 디자인 계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런던의 톨슨 반 앨튼의 디자인 리테일 매장은 타임 아웃 (Time Out) 매거진에서 선정하는 ‘런던 100개의 가장 트렌디 한 스토어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Designers>

· 알렉산더 테일러(Alexander Tay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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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ler’ designed by Alexander Tayler            ‘Kids-Rock’ designed by Alexander Tayler
1975년 영국 출생. Nottingham University에서 제품과 가구 디자인을 전공 
2002년 자신의 이름을 딴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 
2003년 디자인 작가 Max Fraser에 의해 영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디자인 중에 한 명으로 소개되고 busary상 수상, 100% Design London을 통해 데뷔.
2004년 Milan Fair에 Thorsten van Elten과 일본의 디자인 가구 회사 E&Y를 위한 가구를 디자인하였으며, 2005년 Elle Decoration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영 디자이너’(‘Young Designer of the Year’) 선정되었고, 그가 디자인한 폴딩 램프(Folding Lamp)가 베스트 라이팅 제품으로 뽑히면서 MoMA에 영구 전시되었다. 
· 바나비 바포드(Barnaby Bar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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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Life’ designed by Barnaby Barford
1977년 영국 태생.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이자 디자이너로 영국 Exeter의 Plymouth 대학에서 3D 디자인 전공했고, 1999년 이탈리아의 피렌체로 건너가 ISIA Art and Design School에서 본격적으로 세라믹 공부를 시작하였고 RCA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의 작업은 예술과 공예, 디자인의 영역을 넘나들며 뉴미디어를 활용한 설치 작품부터, 유머러스 한 제품 디자인, 조각상, 가구 제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
특히 바나비의 아트 세라믹 작품은 런던을 대표하는 데이비드 길 갤러리(Gavid Gill Gallery)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현대의 키치적인 작품을 재 조합하여 새로운 맥락 안에서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 도미닉 윌콕스(Dominic Wilc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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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 Bowl’ designed by Dominic Wilcox          ‘Honesty Stamp’ designed by Dominic Wilcox

영국 Sunderland 출신으로, Edinburgh College of Art를 거쳐 RCA에서 수학 Edinburgh College 재학 당시 우리 일상 생활의 흔한 사물인 침대와 그네, 새집 등을 이용한 사색적인 작품으로 전시를 시작했으며, 졸업 후 특이하게 일본에서 1년간 생활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RCA에서 대학원 과정을 들으면서 시사적이며 실험적인 창작물인 워볼 (War Bowl), 어니스티 스탬프(Honesty Stamps), 글로브(Glove)등을 디자인 했고, 디자인에 대한 논쟁과 창의적인 제품 디자인에 대한 실험에 집중했다. 
- 졸업후에는 스티브 모슬리(Steve Mosley)와의 공동 작업인 모슬리 밋츠 윌콕스 (Mosley meets Wilcox)를 결성해 활동하면서 2004년 폴 스미스(Paul Smith)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작업을 진행했다. 
- 2006년 솔로로 전향하면서 현재 다양한 실험적인 디자인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는 작지만 디자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완전한 형태의 사물을 디자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의 모든 작품에는 기발한 생각과 유머가 발견된다.
· 프레드릭손스탈라드(FredriksonStall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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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le #1’ by Fredriksonstallard                 ‘Bird Box’ designed by Fredriksonstallard
1995년 세인트 마틴(St. Martins) 스쿨에서 만나 스파링 파트너로 경험을 함께 한 패트릭 프레드릭슨(Patrik Fredrikson)과 이안 스탈라드(Ian Stallard)가 2005년 디자인 스튜디오 프레드릭손 스탈라드(FredriksonStallard)를 설립했다. 

각각 세라믹과 제품 디자인에 기초를 둔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작품은 순수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디자인은 디지털 세계에 점점 빠져들어 산업적인 수단이 되어 버린 대량생산의 모더니즘 대신에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시도를 반영하는 디자인을 표방한다. 형태와 기능에만 치우쳐진 디자인은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사물이 넘쳐나게 만들고 디자이너의 창작 활동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이들은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그들만의 시각으로 사물을 재해석하는 아름다운 오브제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2. 브랜드 “Industreal” 의 세라믹 콜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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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얼은 이태리 밀라노를 베이스로 하는 세라믹 오브제들을 취급하는 브랜드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을 초대하여 2004년부터 리서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는 실제 제품 생산의 이전 단계로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세라믹이란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스타일링을 비롯한 새로운 가공과 첨단 테크놀러지를 활용하여 기존의 생산 공정을 탈피하는 실험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몇몇 오브제가 선택이 되고 실제 생산에 들어간다. 2004년부터 시작된 리서치 프로젝트는 실제 2006년부터 제품 양산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Industreal의 첫 번째 컬렉션을 런칭하면서 월페이퍼(Wallpaper)가 선정하는 2007년의 베스트 세라믹 상을 수상하였다. 모든 컬렉션은 최고의 퀄러티를 갖추고 있으며, 디자인과 제작 방식에 있어 혁신적인 실험을 거쳐 탄생되었다. 세계 각지의 디자이너와의 작업하는 방식이며, 전통적인 방식에 혁신을 더하는 것이며, 흥미로운 개발 자체가 기존 관념을 탈피하는 가장 혁신적인 브랜드로 의미가 크다. 
<Designers>

· 알레산드로 만디니 (Alessandro Med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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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TTE’ designed by Alessandro Mendini
1931년 밀라노 태생, 이태리를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네오모던 스타일과 현대적인 디자인에 특히 관심을 갖고 오브제· 가구·인테리어·건축·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건축전문 잡지인 카사벨라지의 편집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80~1985년에는 도무스지의 편집장을 역임하였다. 알레시, 필립스, 스와로브스키, 스와치등 세계적인 회사와 함께 일하기도 하였다. 1989년 밀라노에서 프란체스코 멘디니와 함께 '멘디니 아틀리에'를 열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탈리아 오메냐의 알레시 주거 프로젝트와 포럼 박물괸을 비롯하여, 일본 히로시마 항구의 기념탑, 네덜란드의 흐로닝언 박물관, 스위스의 아로사 카지노, 이탈리아 나폴리의 빌라 코뮤날레를 위한 세 파빌리언 등이 그의 주요 작품이다.
	·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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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a’ designed by Ettore Sottsass

1917-2008년(90세)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태생. 1939년 토리노 폴리테크닉 건축과를 졸업.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밀라노로 이주하여 스튜디오를 열고 건축과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 1958년부터 올리베티와 함께 20년 이상을 일하면서 수많은 아이템들을 디자인 해온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핵심적 인물.

뉴욕 모마, 파리의 퐁피두센터, 덴버 미술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미술관을 비롯하여 여러 미술관에 영구 소장, 황금 콤파스상을 수상. 1981년 이탈리아와 국제적 아방가르드 운동을 대표하는 '멤피스' 그룹을 탄생시켰다. 에토레 소트사스는 현대 디자인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온 인물로 인류학, 심리학, 시, 문학,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합리주의에 반하는 그의 태도는 대안 학교와 잡지를 탄생시켰고, 그의 독창적 저술, 디자인 드로잉, 사진 등은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디자인한 작품은 수 백여 점에 이르는데, 대부분의 작품은 오로지 하나만 제작되었고, 이 오브제들은 전 세계 갤러리와 미술관의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의 뮤지엄에서는 에토레 소트사스의 작업을 조명하는 전시회를 잇달아 개최되었다. 2006년에는 LA 주립미술관의 주최로 미국 내 최초의 메이저급 전시회, 2007년에는 런던 디자인 뮤지엄의 ‘Work in Progress’ 전,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및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12월부터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소트사스의 회고전 ‘I Want to Know Why’이 한창인 가운데, 디자이너의 부고 소식을 맞게 되었다. 


	· 미셀 드 루치 (Michele De Lucc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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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ano’ designed by Michele De Lucchi
이태리의 디자이너이며 건축가로 1975년에 플로렌스 대학을 졸업하였고, 1977년까지 이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해에 밀라노에서 열린 '50년대의 이탈리안 디자인(Italian Design of Fifties)'을 구성하면서 브란치와 함께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그는 결과적으로 스튜디오 알카미아(Studio Alchymia)를 결성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올리비에티 (Olivetti)사의 고문으로 소트사스와 함께 일하였다. 1981년 이후로 소트사스와 함께 다시 일을 하였으며 피오루치사를 위한 상점 설계와 멤피스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New Wave 계열의 이탈리아 디자이너들 중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고 작품활동이 활발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컴팩, 필립스, 지멘스, 비트라 등 세계적인 그룹에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만다리나 덕, 반의 인테리어 업무를 하고 있다. 



3. “Donna Wilson”의 인형과 함께하는 동심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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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출신의 인형 디자이너 도나 윌슨은 영국의 RCA와 Grays School of Art에서 텍스타일과 크래프트를 전공하고, 토드 분체(Tord Boontje), CXD 등의 디자인 전문 회사를 거쳐 자신의 이름을 건 스튜디오를 오픈 했다. 도나 윌슨의 모든 컬렉션은 스코틀랜드와 영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천연 100% Wool를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단 디자인, 직조, 캐릭터 디자인, 인형 제작 등 모든 과정을 사람의 손으로 진행한다. 10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그녀의 작업은 소량 주문 제작된다. 그녀의 디자인 세계는 마치 순수한 어린이와 같이 꿈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다. 현실세계에 사소한 일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상을 그녀만의 꿈의 세계로 데려와 다양한 캐릭터로 발전시켰다. 그녀가 만든 인형들은 그저 귀여운 인형만은 아니다. 때로는 황당 하고 우스꽝스러운 형상을 하고 있는 가상의 생명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진 그 무언가를 표현하는 듯 하다. 각각의 인형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캐릭터와 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처음 보아도 전혀 낯설지 않은 정감이 어려있다. 
